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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협약 , 헤이그 협상 험난

160개 국가 대표들은 지난 13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교토의

정서에 대한 최선의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한 CO P6 1)를 시작함

-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토의정서를

비준, 발효시키기 위해 24일까지 주요이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해야 함

총회 의장 및 UN은 리우회의의 10주기인 200 2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

발효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독려하고 있음

이번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주요이슈는 배출권거래제 , 탄소흡수원 ,

의무준수 체계 , 산유국의 보상요구 문제 등임

- 특히,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미국, 일본, 캐나다 등은 무제한적인 거래

를 원하나, EU와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 제한

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
전문적인 배출권거래 업자들은 헤이그에서 설명회, 워크숍 등을 개최하

는 등 각 국 대표단을 상대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

배출권거래 전문가들은 배출권의 매입가는 탄소 톤당 1∼3 달러라고

밝혔으며, 배출권거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크게

오를 것으로 예상함

- 흡수원에 대해 미국은 기존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에서 1차 의무이행

기간( 2008년∼20 12년)부터 흡수원의 허용량을 제한하는 단계적 적용으로

태도를 바꿈

-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의정서가 시행될 경우, 석유 소비

감소로 인한 수출 타격을 우려해 의정서의 이행조건으로 산유국들에 대한

보상을 요구함

EU와 미국이 배출권거래제, 흡수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극명한 차이

를 보임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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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6차 당사국 총회(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)


